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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시자료를 통해 고용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
복지패널의 8차(2013), 9차(2014)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에 응답한 12,5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산출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 1은 ‘남성’ 기준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 소득’ 기준 ‘저소득’인 경우, 자존감 합이 낮을수록, 이전 시기의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은 30.8%로 분석되었다(p<0.001). 모델 1에 고용지위를 투입한 모델 2의 결과 투입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이 30.9%로 나와, 모델 1과 비교한 설명력이 0.1%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고용에 따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ndividuals' mental health on the basis of scores for depression 
and self-esteem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and determine their dynamic association with 
employment statu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eighth (2013) and ninth (2014) data from the KWP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socio-demographic factors,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contents related 
to employment, such as changes in the employment condition and employment statu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test, ANOVA,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to determine the explanatory power.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in Model 1, those who were female, were older, had no spouse, were in the lower income bracket, 
had lower total self-esteem, and scored higher for depression in the previous period tended to show higher levels 
of depression. Educa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and explanatory power for all variables inputted into this model 
was estimated to be 30.8% (p<0.001). The explanatory power for all variables input into Model 2, which was 
generated by inputting employment status into Model 1, was estimated to be 30.9%, which was 0.1% higher than 
for Model 1 (p<0.05).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ender, age, income, 
presence of a spouse, previous depress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atus; accordingly,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that can narrow the gap among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should be conducted and socially supported. 

Keywords : depression, employment status, KWPS, demographic factors, the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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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울증은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
환 중 하나이며, 2030년이 되면 1위가 될 것으로 세계보
건기구(WHO)는 예측하고 있다[1]. 또한 세계 정신건강
의 날을 제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실직 및 

가난을 불러와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률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2].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과 경

쟁구조가 심화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으며, 경제는 성
장하지만 고용창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빈곤에 시달
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우울과 자살이라는 터널로 진

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건강을 반영이라도 하
듯이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012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28.1명에 이르며,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고 수준을 기록
하고 있어[3], 자살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우
울증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통계청이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연도별 자살률과 실업률, GDP성장률 등과의 관계를 조
사한 결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 자살률은 실
업률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연관성이 88%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자살률이 
떨어지는 연관성은 87%로 조사되어 경기와 자살률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4]. 또한 통계청[3]은 
지난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에서 20세 이상 성인 자살
의 충동 주요 이유로 꼽힌 것은 ‘경제적 어려움’(42.6%)
과 ‘질환·장애’(14.4%)등 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실업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우울과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며[5], 실업은 개인에게 경제적 고통만 안
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 저하와 자살 상념, 박탈
감, 절망감, 우울감, 불안, 분노 등 정신건강과 신체질환
에 부정적인 영향 주며[6], 부모의 실직은 청소년의 우울
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스웨덴에서 90
일 이상 실직을 경험한 중년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 실직을 한 남자의 사망률이 실직하지 않은 남자에 비
해 1.91배 높았고 실직 후 처음 4년의 사망률이 높아 실
직 이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고[8], 이는 낮
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상이 있

는 실업자들이 의료를 찾지 않으려 한다[9]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직무 불안정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은 더욱더 우울해
지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분
노, 우울, 자살, 약물 남용과 연관성을 갖고[10], 직업 안
정성의 상실은 자기 보고식 건강과 정신적 질병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11]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스
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인 불편감을 겪거나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고, 수면장애와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기
도 하고[12], 스트레스는 우울 및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5] 고용상태와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고용상태가 악화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비정규직이나 실업 등을 주제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고용 상황을 설명하기

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우울점수

와 자아존중감 점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지위와 그 동태적 연관
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1.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8차(2013), 9차(2014) 원
시자료를 사용하였다. 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총
조사 자료’ 90% 로부터 확률비례추출 한 ‘2006년 국민
생활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가구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
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부터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가
구의 소득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
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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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으며,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
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1.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용 변화에 따라 우울감이 어떤 변화가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2013), 9차
(2014)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대
상 전체 가구원 18,337명 중에서 8, 9차 조사에 모두 응
답한 12,5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 비경제인구
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관련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자 수는 6,749명이
었다.

2. 연구방법

2.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종교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구분
하였고, 연령은 자기보고식으로 기입된 연속변수를 ‘20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 이
상’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 박사
학위까지 자기보고식으로 기입된 서열변수로 조사되었

으나 이를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소득 수
준은 자기보고식으로 조사된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
는 경우와 이혼, 별거,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
자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

나 이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종교는 ‘유’, ‘무’로 구분하였다.

2.2 정신건강관련 요인

정신건강관련 요인으로 지난해의 우울감과, 현재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CESD-11(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13,14]을 활용하였다. 우울지
수는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
고, 하위문항 2와 7번은 역점수 처리하여 우울 총점을 
사용하여 우울 총점을 계산한 후, 우울총점에 20/11을 
곱하여 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
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조사에서 0.838, 9차 조사에서 0.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구

별하였다. 자아존중감 지수는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1, 
2, 3, 4로 재점수화하고, 하위문항 2, 3, 5, 8, 9, 10번은 
역점수 처리하여 자아존중감 총점을  사용하여 그 평균

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차 조사에서 0.721, 9차 조사에서 
0.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고용관련 요인

고용관련 요인으로는 고용상태 변화와 고용지위를 사

용하였다. 고용상태 변화는 한국 복지패널 유저가이드의 
지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

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이중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활동상태 구분에 따라 8차 조사 시점에서는 취
업자라고 응답하였으나 9차 조사 시점에서는 실업자라
고 응답한 경우, 실직으로 파악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
를 구분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8차 조사는 2013년 1월 
12일∼2013년 6월 8일(총 162일), 9차 조사는 3월 8일
∼8월 15일(총 161일)동안 시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에 고용상태가 1회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그 외의 가능
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고용지위 집단은 복지패널에서 조사한 경제활동 인구

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였다. 
상용직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

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을 받고 있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다.
임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1년 미

만인 근로자 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
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
직)이다.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

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
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대가를 받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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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
리, 희망근로에 종사하는 자이다.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

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

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

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
시간 이상 일한 자(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아님)이다.
실업자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로

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
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

이 실업자를 뜻한다.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만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
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

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
도 포함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성격에 따라 1군(상용
직), 2군(고용주, 자영업자), 3군(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무급가족종사자), 4군(실업자)의 4
개 군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버전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
용 통계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연도별 정신건강 특성과 고용상태에 

따른 우울점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고
용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
석하였다.
우울증의 변화 실태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수를 

구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산출하

여, 모델 1에서는 인구학적요인과 정신건강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으며, 모델 2에서
는 모델 1에 고용지위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시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치
환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수입은 ‘일반소득'을 기준으로 치환하였고, 고용
지위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3개의 더미변수로 치
환하였다. 

4. 결  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

전체 조사대상자 6,749명의 우울점수 평균은 8차 
5.06점, 9차 5.84점으로 일 년 동안 전체 우울점수가 
0.7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 우울점수는 성별에서 여성이 6.11점

에서 6.94점으로, 남성은 4.16점에서 4.90점으로 높아졌
으며, 두 해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연령별 우울점수는 20∼29세가 4.03점에서 
4.66점으로, 30∼39세는 4.05점에서 4.18점으로, 40∼49
세는 4.02점에서 4.23점으로, 50∼59세는 4.92점에서 
5.69점으로, 60대 이상에서는 6.43점에서 7.93점으로 높
아졌으며, 60대에서 그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p<0.001). 
교육수준별 우울점수는 초졸 이하가 7.81점에서 9.32점
으로, 중졸은 5.70점에서 6.68점으로, 고졸은 4.36점에서 
5.23점으로, 대졸 이상은 3.77점에서 3.95점으로 높아져,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졌으며 초졸 이하에서 

그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p<0.001). 가구소득별 우울점
수는 저소득 가구가 8.54점에서 9.90점으로, 일반소득 
이상의 가구는 4.16점에서 4.78점으로 높아졌으며, 두 
해 모두 저소득 가구가 일반소득 이상 가구에 비해 우울 

점수가 높았다(p<0.001). 결혼상태에 따른 우울점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6.46점에서 7.46점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53점에서 5.24점으로 높아져, 두 해 모두 배
우자가 없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우울점

수가 높았다(p<0.001). 자존감점수에 따른 우울점수는 
3.13점에서 3.11점으로 낮아졌으며, 종교의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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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depression scale points between the 8th and 9th survey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Unit: Mean±SD

Variables Number(%)
Depression scale points

Difference✝
8th servey 9th servey

Sex***

   Male 3,407(45.4) 4.16 ± 6.22 4.90 ± 6.40 .74 ± .18
   Female 3,102(54.6) 6.11 ± 7.72 6.94 ± 8.02 .83 ± .30
Age(year)***

   20∼29 264(3.9) 4.03 ± 6.34 4.66 ± 6.37 .63 ± .03
   30∼39 1,028(15.2) 4.05 ± 6.62 4.18 ± 5.78 .13 ± .83
   40∼49 1,641(24.3) 4.02 ± 6.20 4.23 ± 5.86 .21 ± .33
   50∼59 1,486(22.0) 4.92 ± 6.75 5.69 ± 6.90 .77 ± .13
   60≤ 2,330(34.5) 6.43 ± 7.70 7.93 ± 8.44 1.5 ± .74
Education(grade)***

   Elementary 1,431(21.2) 7.81 ± 8.24 9.32 ± 9.12 1.51 ± .21
   Middle school 792(11.7) 5.70 ± 7.57 6.68 ± 7.55 1.18 ± .02
   High school 2,237(33.1) 4.36 ± 6.29 5.23 ± 6.56 .87 ± .27
   College 2,283(33.9) 3.77 ± 6.09 3.95 ± 5.48 .18 ± .60
Household income***

   Middle income 5,358(65.0) 4.16 ± 6.19 4.78 ± 6.30 .62 ± .10
   Low income 1,391(35.0) 8.54 ± 8.75 9.90 ± 9.07 1.36 ± .32
Marriage***

   Yes(with spouse) 4,933(65.6) 4.53 ± 6.56 5.24 ± 6.78 .71 ± .21
   No(etc.) 1,816(34.4) 6.46 ± 7.95 7.46 ± 8.22 1.0 ± .27
Religion
   Yes 3,310(50.2) 4.84 ± 6.88 5.98 ± 7.23 1.14 ± .35
   No 3,439(49.8) 5.27 ± 7.14 5.70 ± 7.29 .43 ± .58
Self-esteem pointsǂ*** 3.13 ± .370 3.11 ± .355 0.02 ± .01

Total 6,749(100.0) 5.06 ± 7.01 5.84 ± 7.26 .78 ± .24

✝Difference: Difference of mean value between the 8th survey and the 9th.
ǂSelf-esteem points: Mean value of self esteem.
***p<0.001

4.2 조사대상자의 고용에 따른 우울 점수

고용에 따른 우울점수 평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상태 변화에 따른 우울점수 평균은 취업유지가 5.80점, 
실업이 6.88점, 신규취업이 7.46점, 실직 유지가 6.55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점수 평균은 상용직이 3.71점으
로 가장 낮았고,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6.92점, 임시직과 
일용직 등이 6.90점, 실업자가 6.82점의 순으로, 상용직
을 제외하면 고용 지위가 낮아질수록 우울점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p<0.001)(Table 2). 

Table 2. The average depression points about employment of the study subject 
Unit: Mean±SD

Variables N(%) Depression scale points p-value
Employment state change <0.1
   Stay employed 6,552(97.1) 5.80 ± 7.23
   Newly unemployed    101(1.5) 6.88 ± 8.43
   Newly employed 76(1.1) 7.46 ± 8.65
   Stay unemployed 20(.3) 6.55 ± 5.85

Employment status <0.001
   Regualr(position) 2,258(33.5) 3.71 ± 5.20
   Employer, self-employed 1,777(26.3) 6.92 ± 8.00
   Temporary, daily job etc. 2,593(38.4) 6.90 ± 7.81
   Unemployed 121(1.8) 6.82 ± 8.03

Total 6,749(100.0) 6.38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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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사대상자의 우울증 변화 실태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자 8차와 9차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 의심 유지대
상자는 151명(2.2%), 우울증 의심에서 비우울증으로 변
한 대상자는 429명(6.4%), 비우울증에서 우울증 의심으
로 변한 대상자는 404명(6.0%), 비우울증유지 대상자는 
5765명(85.4%)으로 조사되었다. 우울증 의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는 8차 580명(8.6%)에서 9차 555명

(8.2%)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4 조사대상자의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성

조사대상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존감(r=-0.275, p<0.000)과는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난해의 우울감(r=0.327, 
p<0.000)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3. The average depression points about employment of the study subject 

Unit: Person(%)
9th  Depression

Total p-value
 Yes No

  8th Depression <0.001
    Yes 151(2.2)     429(6.4)     580(8.6)
    No 404(6.0) 5,765(85.4)   6,169(91.4)

Total  555(8.2) 6,194(91.8)    6,749(100.0)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points  

Variables
 Difference of depression scale points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Self-esteem -.275 <0.001
Depression of the last year  .327 <0.001

4.4 조사대상자의 우울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성별, 연
령, 결혼 상태, 교육정도, 수입, 자존감, 지난해의 우울
감, 고용지위)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총 4개의 명목변수가 포함되
어 있어, 이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치환하였
다. 성별은 ‘남성'을,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를, 수입은 ‘일반소득'을 기준으로 치환하였고, 고용지
위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3개의 더미변수로 치환
하였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

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으며, 모델 2
는 모델 1에 고용지위 요인을 투입하였다.
우선 모델 1에서 독립변수가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별

(β=0.087, p<0.001), 나이(β=0.0441, p<0.001), 결혼상
태(β=1.065, p<0.001), 수입(β=1.476, p<0.001), 자존감

(β=-7.891, p<0.001), 이전의 우울감(β=0.183, p<0.001) 즉, 
‘남성’ 기준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
는’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 소득’ 기준 ‘저소
득’인 경우, 자존감 합이 낮을수록, 이전 시기의 우울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이 모델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은 30.8%
로 분석되었다. 
우울에 미치는 고용지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독

립변수와 함께 고용지위 더미를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2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건강 특성에 따른 
분석은 모델 1과 같은 경향의 결과로 나타났고, 고용지
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상용직’ 기준 ‘고용주과 자영업
자’(β=0.479, p<0.05), ‘임시직과 일용직 등’(β=0.099, 
p=0.617), ‘실업자’(β=0.710 p=0.212) 즉 ‘상용직’ 기준 
‘실업자’, ‘고용주과 자영업’, ‘임시직과 일용직 등’ 순
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 중 ‘고용주과 자영업자’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모델에 투입된 모
든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은 30.9%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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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Sex(Ref. male) 1.273 .155 .087     8.264** 1.342 .161 .092      8.323***

Age(year) .044 .007 .091     6.071*** .040 .008 .082      5.272***

Marriage(Ref. with spouse) 1.065 .179 .065     5.961*** 1.034 .179 .063      5.768***

Education .037 .069 .008      .539 .050 .070 .011       .721
Household income(Ref. middle income) 1.476 .218 .082     6.777*** 1.444 .218 .080      6.611***

Self-esteem -7.891 .227 -.386   -34.720*** -7.890 .228 -.386    -34.590***

Depression point of previous year .183 011 .177    16.418*** .183 .011 .177     16.394***

Employment status(Ref. regular) 
   Employer, Self-employed .479 .225 .029      2.218* 

   Temporary, Daily job etc. .099 .199 .007       .500
   Unemployed .710 .569 .013      1.247

Constant 25.702 .963    26.695*** 25.663 .975     26.317***

F 429.747 301.604
Adjusted R2  .308  .309

*p<0.05 ***p<0.001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variable affecting depression point change of the study subjects
                                                                             (N=6,749)     

5. 고   찰

 고용시장의 변화로 비정규직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
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울과 자살로 나타나는 근로자들

의 정신건강은 크게 악화되었고, 우울증은 정신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것을 의

학적으로는 하나의 정신질환으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우
울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같은 결
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자료

를 사용하여 우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15]. 이는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와 불안
장애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16,17], 고령자들은 
정년퇴직, 가족관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변화, 자녀독
립, 배우자와 관계, 건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우울이 나
타나고[18],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이 우울
과 관련이 있고[19],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밝힌[5, 20] 선행 논문과 같은 
결과이다. 이 중 연령에 따른 우울점수 결과를 자세히 보
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었으
나, 20대가 3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
근 우리나라의 취업난과 관련된 것으로 대졸 미취업자들

이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서 인지적, 정서적, 신

체적 반응을 보이고 관계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아상

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성격과 습관도 부정적인 반향으
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12]과 관계라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고용상태 변화에 따른 우울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없었는데 이는 고용을 취업과 미취업으로만 나누어 

취업자의 범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취
업자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한 박세홍[2]의 연구에서도 
고용상태 변화는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고용상태가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최종적으로 획득된 고용

상태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이 현재의 정신 건강에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혀, 본 연구와 같은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송이은[21]은 고용지위가 소비시대, 여가시대
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큰 

요인이며, 고용지위가 낮은 경우 안정성 상실, 불안감증
대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삶에 대

한 계획이 불투명해지거나 근로의욕저하가 생기는 등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고용지위 자체가 

주는 우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금보다는 사
회적 지위(status)나 사회적 계급(class)을 통해 노동시장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학이 거론되기도 하였고[22], 고용
형태 자체가 근로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오늘날 근로자

들이 처해 있는 근로환경과 조건을 심각하게 제고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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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도별 우울증 변화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 우울증 의심
으로 분류된 경우가 580명(8.6%)에서 555명(8.2%)로 감
소되어, 인구학적 특성의 결과인 우울점수는 높아지고 
자아존중감 점수는 낮아진 것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복지패널에서 
가구원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CED-11 
우울 척도를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우울점수의 평균은 연

속변수로 계산 되지만, 우울증은 우울 총점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한다는 규정
에 따라 명목변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즉, 우울증 의심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면 마치 조사 대상자의 

정신건강이 향상된 것으로 착각 할 수 있으나, 우울점수
는 높아지고 자존감 점수는 낮아진 것으로 보아 정신건

강이 전체적으로 악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
중감이 우울에,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상
호 순환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
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환성을 실정연구를 통해 입증

한 연구[24]와도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연
구하거나 각종 통계를 이용할 때에는 같은 변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념정의, 분석, 이해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우울점수를 종속변수

로, 인구학적 특성과 고용지위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주과 자영업자’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소득이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의 0.9배이고,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40세 이상)는 73.1%로 상용근로자 91.4%보다 낮으며, 
자영업자의 빈곤율 13.1%가 상용근로자 빈곤율 4.4%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자
영업부문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자영
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자영업자

에 대한 사회보장의 미비와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기반한 사회적 위험을 조명[23]하기도 하여, 계층 간의 
상대적 빈곤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 대

비 및 지원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때, 우리나라 고용인구의 

우울감이 악화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실
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좀 더 대중적이고 신속히 

진행하여 고용인구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증진시켜 우

울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우울 위험 군에 직접 개입

하는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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